
찬양_109. 주의 손에 오늘도 Bonum est confidere  

주의 손에 오늘도 내 영혼을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찬양_93. 주님은 사랑  Bog jest miloscia           

주님은 사랑 한없이 용서 베푸시는 분
주님은 사랑 두려워 말라

찬양_133. 하늘과 땅 지으신 L’ajuda em vindra   

하늘과 땅 지으신 주 주님은 내 구원자 
나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 의지하리

시편_27편. 알렐루야 Alleluia7                         

♪알렐루야(두번)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알렐루야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알렐루야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 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알렐루야(두번)

찬양 14. 내 맘속을 Jesus le Christ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 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다

독서_복음서의 말씀                         
마태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늘 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
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
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아홉 시
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
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
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
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열두 시와 
오후 세 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다섯 시
쯤에 주인이 또 나가 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
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
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
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
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
였다. 오후 다섯 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
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
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
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
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
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
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
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서 20장 1-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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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_99. 주님의 자비를  Misericordias Domini      

주님의 자비를 영원히 노래하나이다

침묵                                       
고요한 가운데 기도드립니다. 

중보기도_ 키리에10 kyrie10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총을 받은 저희가 
더 넉넉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우리가 신앙 안에 꾸준히 머물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일하기보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혐오의 칼로 희생당한 이들을 위로하소서.
날선 말과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 사회를 고쳐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이 땅의 교회에 복음을 허락하소서. 어긋난 길에서 
돌아와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친히 떠맡아 주신 주님, 시련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청원기도                                    
각자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키리에로 응답합니다.)

주기도문(뉴질랜드 교회 기도서)               
생명을 주시고 고통을 참으시며 사랑을 이루시는 
영원하신 영 
지금 있고 앞으로 있을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우리 모두의 아버지요 어머니이신 
사랑의 하나님, 하늘이 당신 안에 있나이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어 
우주에 가득 메아리치게 하시고 
주님 공의의 길을 온 세상 사람들이 따르게 하시며 
지음 받은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입힌 것을 
용서하소서. 

유혹과 시험이 다가왔을 때 힘주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일랑 피하게 하시며 
무엇이든 악한 것에 메이지 않도록 
우리를 건지소서. 

주님은 사랑의 권능과 영광 안에 
이제와 영원토록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마침기도                                 
(옆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의 기쁨이신 주님, 주님은 우리 안에 항상 계시며, 
주님과 이웃을 위해 우리 삶을 내어주도록 이끌어 주십
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잊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
의 사랑은 쉼이 없으며, 늘 후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찬양_ 15. 내 맘과 생각 당신께 이끄소서 Aber du 
weibt den Weg fur mich

내 맘과 생각 당신께 이끄소서 빛이신 주님 
잊지 마소서 나를 도우시고 기다려주신 주 
나는 주의 길을 몰라도 주는 내 길을 아시나이다


